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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 양난에 빠진 카나다와 퀘벡 
알랭 7t농 
미치 호수 협정 Meech Lake Accord 체결의 실패 이후 퀘빽 정부는 더 
이상 카나다 연방 내로의 명예로운 통합옳 기대할 수 없게 됐다혜 
빽추 정치-헌법 미래 위원회’(일명 벨랑제-캉포 위왼회: 
Bél뻐ger-Campeau Commission)는 ‘퀘빽과 카나다의 관계 및 카나다 국 
내외에셔의 쿼l빽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륨 시도한 바 있는데 이는 
카나다 역사 속에셔 륙이한 위치률 차지한다. 
지난 10년동안 카나다는 헌법제정과 .권리자유헌장·올 헌법에 삽입하 
기로한 연방정부의 결청융 시발로 중대한 변화률 겪었으며， 이른바 ‘헌 
법논쟁’이라고 불럴 수 있는. 연방정부와 각주정부， 특히 퀘빽주정부간 
에 헌법개정옳 둘러싼 치열한 공방천이 있었다. 이 급운 이러한 헌법논 
쟁옳 퀘빽주률 중심으로 알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부터 퀘빽올 둘러싼 
챙치역학은 근본척인 변화률 거듭하여 왔는데， 이 급은 1) 조용한 혁 
명올 필두로 퀘벡과 다른 주 혹은 연방정부 간에 이후어진 그동안의 협 
상올 살며보고; 2) 퀘벡 내에서 앞으로 일어날 예상 사태를 챙치-경제 
척 목표에 비추어 고찰하며; 3) 훼벡이 목표로 하는 헌법개쟁의 생사여 
부를 국내외척 요인의 첨검옳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역사객 유산(I 960-1990) 
지난 30년 동안 퀘빽주는 조용한 혁명옳 시착하면셔 퀘빽주에 최대한 
의 권한과 결챙권옳 위입하기 위한 각종 계획과 정잭옳 도모하여 왔으 
며. 이훌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융 기율여왔다. 
조용한 혁명은 장 르사쥬의 영도아래 자유당이 집권한 1960년 6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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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쿼l빽과 다른 주률은 연방정 
부에 대해 공동의 활륙올 형생하여 협상에 입하려는 일치된 노력옳 보 
여 왔다. 르사쥬의 요챙으로 각 추정부의 수상률은 일년마다 회의를 열 
어 주청부에 대한 연방쩡부의 일방척인 초치훌 시쩡하는더l 주력했고， 
이 회의가 활기률 띠게 됨에 따라 시급한 당면과제와 행청척 문제의 쳐 
리훌 위한 소위원회와 각료회의도 신설되었다. 동시에 쿼l빽주는 국제 
기구와 외국 정부와의 관계도 발천시커 나가기 시작했는데， 원래 외교 
업무는 연방청후의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연방정부와의 사 
이에 큰 마찰올 일으쳤다. 
그러나 르샤츄는 오히려 이 일옳 계기로 헌법 수정 문제까지 거폰하 
고 나셨다. 그리하여 1961 년 당시 연방정부의 법무장관이번 데이빗 펄 
론 Davie Fulton은 주정부 권한， 영어 및 불어 사용， 교육에서의 종교 
교파쩍 권리의 인정， 그리고 하원에서의 대표성에 관한 헌법조항 수정 
시 연방정부와 모든 주청부의 승인올 얻게 하려는 수쩡안옳 내놓게 되 
는데， 르샤츄는 데이빗 휠톤의 이러한 수정안옳 거부한다. 혜빽주의 핵 
심문제는 수정안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핀혁분배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 
에， 르사츄는 퀘벡의 권한과 책입에 대한 분명한 규정， 또 불어와 불어 
문화권의 보호라는 명목과 연계되지 않는 어떤 수갱안도 채핵하기를 
거부했다. 따라서 그는 헌법개정 논의에서 미래의 퀘빽청부가 취힐 태 
도의 기본를율 이때 이미 수립하였다고 힐 수 있다. 한마디로 르샤쥬는 
보다 민족주의척인 청강올 채택하여 추정부간의 단순한 명동 용호률 념 
어 쿼1백주애 대한 특별지위를 요구했댄 것이다. 
르사쥬는 이훌 위해 주청부의 입장올 확대합과 동시에 연방정부에 영 
향력옳 행사할 수 있는 방법옳 모색했다. 그의 궁극 목표는 퀘빽주의 
정치경쟁력과 지위를 향상시켜 완견한 자치를 얻어내는 것이었기 때문 
에 이률 위해서는 연방정부와의 판계훌 곤혹스럽게 할 위험도 각오하고 
있었다. 1964년 퀘빽정부는 공공연금계획올 자체척으로 수립하도륙 허 
용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퀘빽주는 연방정후의 개입없이도 발의권율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율 훈만 아니라 재정객 자치권옳 항한 큰 발걸융율 
내딛게 되었다. 
르사츄 정부의 이러한 노력온 다니앨 흔슨 없niel Johnson정부 
(1966-1968 )와 장-자크 빼르트랑 Jean-Jaque Bertrand정부(1968-1970 ) 
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1966년도 션거 운동올 통해 ‘명동아니면 독립’ 
올 내세훈 폰슨의 구호는 민족주의 세력으로부터 실제 의도했댄 것보다 
훨씬 큰 호용올 불러일으쳤다. 그는 카나다가 두 민촉으로 구성됨으로 
써 빚어질 수 있는 근본척인 문제률옳 언급하면서 퀘벡주에 륙별지위 
를 허용하는 시험안올 주창했고， 그의 후임자인 베르트랑은 헌법문제조 
사위원회의 보고서와 의견옳 갈이 해， 연방과 주정부 간의 권력과 세입 
의 분배는 반드시 ‘영국의 카나다 영유법’에 대한 퀘벡주의 해석에 근 
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존슨운 가촉수당， 연금， 사회복지， 
후생사업 그리고 노동인력훈련과 갚은 계획운 전척으로 퀘벡주가 책임 
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혜벡의 륙수성으로 불때， 연방정부와 주청꽉 
와의 이원객 조칙융 통한 핀력 분할이 퀘벡주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 
도 궁청척인 역활옳 탐탕힐 것이라는 주장이다 . 
• 이충 언어 및 문화위원회’ (일명:로랑도-텅통위원회. Laurendeau-
Dunton Commission)는 카나다 헌법 개정 문제률 앞에 두고 고심에 빠 
진 폰슨에게 하나의 해결책옳 제공하였다. 측， 이미 모습옳 드러낸 헌 
법상의 위기에서 벗어낱 수 있는 유월한 방법운 이 나라훌 프랑스인과 
영국인 사이의 맹약에 의해 맺어진 나라로 규쩡한 헌법해석에 기반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존슨이 이끄는 국민연합당은 기존의 권력옳 연방정 
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려 했고， 퀘벡주를 버릇한 카나다 내의 불어핀 
옳 보호하기 위해셔 더 많운 권한옳 요구했다. 이런 수정제의는 카나다 
내 불어권사회의 보호자로서의 쾌벡주의 책입에 상용하는 것으로 여겨 
졌다. 
1970년대에 률어오면셔 퀘빽주 정j휴는 쿼1백의 톡륙한 사회와 문화훌 
유지시키기 위해셔 퀴l빽애 더 많은 권한과 세입， 그리고 자치권이 주어 
져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베르 i휴라싸 Robert Bourassa가 내 차례의 
입기(1970-1976과 1985- )훌 흥해 퀘빽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연방제와 
문화쩍 톡럽의 목표훌 추구한 것은 바로 이와 갑운 의미에셔였다 J츄라 
싸는 쿼l빽의 국민척 열망이 헌법 안에셔 확보되는 것에 록별한 판심옳 
보이기 보다는， 연방체제의 개션융 통해서 ‘카나다 연방의 이충문화객 
생격옳 보견하고 벌천’시키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훼빽주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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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될 수 있도롭 하는 것에 더 노력올 기올였다. 헌법논쟁은 1971년 빅 
토리아회의 Victoria Conference 에셔 성공적으로 해결될 듯 했으나 마 
지막 서명 순간에 퀘벡주가 거부함으로써 결렬되고 말았다. 연방정부가 
제안한 일괄법안이 사회문화정책의 통제핀율 퀘벡주에게 보장해주지 못 
한 결과， 퀘벡내에서 민축주의 세력의 반대가 일어나 부라싸 정부도 결 
국 이러한 헌법수정안율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협상은 1975년에 재개되었는데， 연방정부는 수정안의 채택을 위해 권 
력분답문제률 제외힐 것올 제안하였다. 또 1976년에는 새로 퀘벡주의 
권력율 장악한 레벡의 혜벡당에 대해， 부칙조항율 삽입하여 헌법율 채 
택하자고 계숙 압력율 가했다. 그리하여 1978년에는 1971 년의 빅토리아 
수정안과 유사한 헌법수정안올 내놓았다. 그러나 민축척이고 자치척인 
성격이 강한 퀘벡당 정부는 이 새로운 법안에 관심율 표명하지 않고， 
자체적인 정치안인 .퀘벡-카나다:새로운 협상’(1979)계획에 몰두했다. 
이 ‘퀘벡-카나다:새로운 협상.과 유사한 시기에 나온 하나의 중요한 연 
방정부안은 1977년에 착상되어 1979년에 보고된 페맹-로바르 
Pepin-Robarts 룩별위원회의 안건이다. 이 륙위는 연방제도의 지방분핀 
화와 ‘합법적인· 정치개넘으로서의 불균형적 연방제 asymmetrical 
federalism율 받아들일 것율 제안하고， 퀘벡주에 어떤 륙별한 지위률 
허용하자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 륙위의 주요 건의상항은 자신의 수정 
안올 고집한 트휘도 Trudeau수상에 의해 대부분 무시되었다. 
1979년 5월 카나다는 1962년 이래 처음으로 보수당이 집권했다. 조 
클라크 Joe Clark 수상은 카나다률 ‘공동체 중의 공동체’ 라고 표현하며 
지방분핀적 연방제에 트휘도 Trudeau 전수상보다 더 많은 관심율 보였 
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보수당은 선거률 다시 치률 수 
밖에 없었고. 1980년 2월 트휘도의 자유당에게 권력율 념겨줄 수 밖에 
없었다. 재집권한 트휘도의 자유당은 ‘분리 묵립주의자·률 용칭하면서. 
북미주에서 특수한 사회률 형성해야 한다는 혜벡의 요구률 인정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결국 퀘벡의 반발에 의해 트루l도 정부는 1980년， 
퀘빽당의 주핀연합 협상안올 퀘벡주민의 국민투표에 붙쳤는데， 그 결과 
는 찬생 40". 반대 60"로 쿼l벡당의 패배였다. 물론 여기에는 쿼l빽주민 
율 향한 트후l도 정부의 븐질건 설육과， 셜사 퀘빽당이 패배하더라도 쿼l 
빽주의 특수한 요구에 부용하는 청책옳 며겠다는 회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지만. 국민루표에서 승리하게 된 트휘도 청부는 국민투표 기간 중 
의 약속과는 달리 위의 반대푸표를 퀘벡주가 연방내에 잔류하기률 원한 
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률였다. 그 결과 션거후 퀘벡당은 분열했고， 트휘 
도의 자유당 정부는 천보다 더 강력하게 헌법논의률 천개시켜 나갔다. 
트휘도는 1980년 9월. 즉각 헌법 회의률 계획했다. 그러자 회탑이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가 일방척인 처리를 할까 두려워진 퀘벡주는 다른 
주와 동맹율 형성했다. 최초의 각료회의는 중앙집중화와 지방분핀화라 
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의 대립으로 인해 실꽤했다. 연방정부는 1980 
년 10월 2일에 ‘카나다 헌법에 대해 영국여왕에 드러는 결의안·융 채택 
하여 기션율 잡았다. 이에 퀘벡과 다른 일곱 주가 ‘팔인방 The Gang of 
Eight' 이 되어 이 동의안올 반대하고. 퀘벡， 마니토바. 뉴펀률랜드 상 
고법원에 소송율 제기했으나 판결결과는 지방주률에 불리한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카나다 대법원으로 이첩되었는데， 1981 년 9월 21 일 대 
법원의 판결도 이와 유사한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트휘도는 1981 년 11월 헌법올 논의하기 위 
한 회의률 소집했다. 퀘벡의회와 온타리오 및 뉴브룬스벅율 제외한 일 
곱 주정부 수상의 지지률 받으며 레벡 퀘벡주 수상은 일방척으로 헌법 
율 개청， 채택하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반대를 표명했다. 레빽은 전 
략상의 이유로 각 주들이 명동하다는 원칙에는 최초로 합의했지만， 수 
정안과 새로운 핀력분배에 대한 합의없이는 헌법 개정에 찬성할 수 없 
옵윷 분명히 했다. 또한 퀘빽주가 문화척，언어척 륙수사회임융 거듭 환 
기시키고 이에 따른 책임과 재원울 요청했다. 각주 수상률은 퀘벡추가 
각 주의 명둥개념옳 받아률인 햇가로 퀘빽주의 거부권율 보장해 주었 
고， 퀘빽추 대표률은 이훌 퀘벡당의 독립추구률 합법화시키는 것이라 
받아률였다. 
그러나 퀘빽주에게 어떠한 형태든 특별지위훌 부여해주는 것옳 반대 
하는 트휘도 수상은 퀘빽주를 봉쇄시키고， 1981 년 11월 5일， 레빽 수상 
이 불참한 가운데 다른 주쩡부 수상들의 동의를 얻어 ·권리자유헌장’융 
채핵하였다. 그 결과 퀘빽주는 고립되었고 자치률 향한 그물의 열망은 
심각한 타격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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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는 1984년 연방 수상으로 션훌된 보수당의 멀루니 
Mu lroney 수상이 퀘벡올 .명예롭고 정얼객으로’ 헌법상의 가족으로 받 
아률이겠다는 공언옳 함으로써， 또 퀘벡주에서는 진쩡한 연방주의자인 
부라싸의 자유당 정부가 1985년 재집권함으로써 변모되기 시작한다. 본 
질척인 측면에서 이들과 큰 이견올 갖고 있지 않먼 레벡 퀘벡당 수상은 
그간의 수세에서 벗어나. 1985년 5월 연방정부 수상에게 조용한 혁명 
이래 계숙척으로 요구되어 온 22개 항북의 ·헌법 합의 기초안’옳 제 
시한다. 이 합의 기초안은 차후의 협상에서 퀘벡자유당의 기본방침으로 
이용되었는데. 헌법에서 보장되어야 힐 다섯조건은 다읍과 갈다. 
- 륙수사회로서의 퀘벡의 인정 
- 이 민자의 모집 , 관리 및 퀘벡사회로의 홉수 통합에 있어 퀘빽주 
권한의 증대 
- 대법원에 퀘빽주법에 능통한 세 명의 법관올 임명힐 것 
- 헌법재정권의 봉쇄 
- 카나다 헌법 개정시 쿼l벡주의 완천한 거부권 인정 
1987년의 미치호수 협정안은 위 요구사항의 대부분율 다루려 했으나 
이건 수용에 따른 입장 차이와 퀘빽주의 륙수성율 무시한 개청절차(수 
쩡안) 때문에 실패했다. 쳐용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보여， 연방정 
부는 혜빽에 허용된 내용률율 다른 모든 주에 제공함으로써 다른 주의 
요구률 수용하려 했고， 그와 더불어 퀘빽주에 륙별한 지위률 부여한다 
는 인상도 불식시키고자 했다. 또한 퀘빽주로서도 처옵으로 주정부법 
범위 내에서 연방재정권율 인정하는 양보의 태도률 보였다. 물론 퀘빽 
의 민족주의자률에겐 연방재정권이 연방정부의 간섭으로 받아률여졌으 
나 오히려 이률 퀘벡 정부가 받아률임으로써 민촉주의자률에게 각생의 
기회률 제공하였언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률발사태로 인해 미치호수 협정 체결온 그러 순조롭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퀘빽옳 범카나다 가혹의 일원으로 만률려는 미치호 
수 협정이 퀘벡 이외의 다른 주에서 완천한 동의률 얻기가 어려웠올 뽕 
만 아니라， 인디언 문쩨， 재청이 번약한 주 문제， 사회보장제도 둥의 
현안에 벌려 퀘빽주의 문제는 부차객인 것이 되고 말았다. 결국 미치호 
수 협정옹 체결되지 못했는데， 퀘빽주가 헌법수정옳 지지하지 않융으로 
써 후결된 1971 년 벅토리아 헌장과， 퀘벡주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실패 
한 카나다 헌법 채핵건운 헌법수정의 문제률 물러싼 카나다 연방의 복 
잡생과 난점옳 단척으로 지척해준다. 여기에는 또한 60년대와 70년대 
및 80년대를 거치면서 자신융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양대 정당의 하나로 
푸상시키려는 전략옳 지속척으로 추구해 온 혜벡 정부에도 부분객인 책 
입이 있다. 연방정부의 집권당 내에서 강력한 존재로 자리잡옵으로써 
퀘벡운 행쩡꽉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의 양보도 항상 얻어 낼 수 있었으 
나 이러한 양보률 공식 제도로 환원시키는데는 실패했다. 
쿼l빽주의 륙수한 지위률 확인하기 위한 미치호수 협정 체결이 실패한 
후 폭넓은 이익집단의 연합으로 구성된 벨랑제-캉포 Bélanger-campeau 
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민주화과정이 카나다에서 시 
작되었옵옳 의미한다. 
11. 순환객 사고와 시나리오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이래 퀘벡정부의 자치획톡올 ￥l한 노력운 쿼l빽 
주 내에셔의 연방청권의 제거와 각 주정부 중에서 유독 퀘벡주만의 자 
치독립 요구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커다한 진천옳 보았다. 자치률 위한 
가장 커다한 요구는 퀘빽당 정부가 주핀연합국가로 연방제를 대체하되， 
경져l척으로는 연방정부와 연계되기를 원함으로써 나타났다. 이것이 이 
루어지지 않융 경우 쿼l빽은 최후의 유일한 션핵으로셔 퀘벡의 독립까지 
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카나다 연방제에 심각한 도견이 되고 
있다. 
1976년 퀘빽당의 집권에 따라 헌법애 대한 몇몇 쩨안이 나왔다. 현 
상태의 유지 또는 트휘도 자유당의 신연방쩨， 혜맹-로바르 
Pepin-Robert 륙위의 재구성된 연방쩨， 훼빽당의 주권연합폰， 률로드 
리앙 Claude Ryan의 자유당이 내세웅 지방분권척 연방제， 그러고 로빼 
르 부라싸 Robert Bourassa의 애매한 상부구초론 Su야I‘-structure 용이 
바로 그것이다. 위의 여러 쩨안에 대히 간략히 실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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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휘도 자유당의 신연방제는 1976년 C-60 법안에서 제안된 것으로 연 
방차원에서 각 주의 대표성율 강화하는 주정부간의 조정율 요구하고 있 
으면서‘핀리자유헌장’과 헌법수정안이 첨가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수정안과 ‘헌장·은 모두 보장하고 있으나. 권력의 분배나 
혹은 연방정부에서의 주의 대표성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일례로 91조 1항에 명시된 개정핀에도 불구하고 상원율 대체힐 연방의 
회가 주정부에 이익이 되는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법 
원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1990년 12월 17일 장 크레티앙 Jean Chrétien이 벨랑제-캉포위원회에 
서 밀한 중재안은 트휘도 시절율 회상시킨다는 점에 우선 주목해야 한 
다. 크레터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새로운 권력분배에 대한 새로 
운 안율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퀘벡이 카나다 연방 내에서 륙별지위률 
얻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신 권력분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서 퀘벡이 만축할 수있는 륙별 행정제도를 제의하고 있다. 이로써 크레 
티앙은 현상태의 연방제률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율 다시 한번 확인한 
다. 
신연방제 용호자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 안건은 트휘도 자유 
당 집핀시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기억 때문에 퀘벡주에서 완전한 불신 
임율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혹 역시 퀘벡주의 의사와는 반대로 
권리자유헌장으로 헌법을 채택하여 기션율 제압했다. 그러고 이 발의안 
은 1980년 5월 트휘도연에 섰던 연방주의자를 포함하여 퀘빽 민쭉주의 
자와 퀘벡 내의 연방주의자 모두에 의해 거부됐다. 연방주의자들은 배 
신감올 느꼈고， 클로드 러앙이나 로베르 부라싸， 그리고 경제계에서 연 
방주의의 명분율 위해 싸운 인물률은 카나다를 다시 결숙시킬 수 있는 
수정조치가 신숙히 취해져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트휘도의 승리의 의 
미률 반감시켰다. 결국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카나다에 대한 두 
개의 개념과 )(}휴주의에 대한 두 가지 상충된 견해였다. 
신연방제의 또다른 형태는 1979년의 ‘페맹-로베르 Pepin-Robarts 카 
나다 통일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상이한 지역의 
존재， 두 문화의 우월생. 그리고 연방과 주청부 앙쳐l제의 동동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근거한다. 여기서 제기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은 모든 
주가 명동하지 않다는 불균형척 연방제의 제도화이다. 이 때문에 퀘빽 
에 법객인 특별지위률 주지 않는다 해도 여타 주와 혜벡주의 특수관계 
는 현실척으로 존재하는데. 퀘벡주 연금계획갈은 것이 그 좋은 예이 
다. 특별지위와 불균형올 인정한 것은 언어로까지 확대되어 각주가 자 
신의 주언어정책융 결정할 권한율 갖게 된 것도 주목옳 요하는 대목이 
다. 이 계획안에는 상원의 변형. 비혜대표제의 부분객 도입， 대법원의 
확대 및 연방정부의 유보핀과 기각권의 폐지와 갈은 연방정부의 핀한율 
변모시키는 중요한 쩨안률이 있으며， 륙히 서부지방의 소외감과 퀘빽 
민축주의률 화해시키기 위해 주자치권， 언어정책의 주관할， 주정부 관 
심분야에 대한 상원의 대웅과 퀘벡주 륙수지위인정 등의 문제를 다후고 
있다. 
신 퀘벡-카나다 연방 New Qubec Canada Union올 제외하연 불균형척 
연방제 Asymmetrical Federalism는 현 시점에서 퀘벡 내에서 가장 많 
은 지지률 얻는 선택안일지는 모르나， 문제는 퀘벡 이외의 카나다에서 
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올 것이라는 점이다. 퀘벡이 얻올 수 있는 모 
든 것옳 다른 모든 주률도 얻옳 수 있어야 하는데， 미치호수 협정과 마 
찬가지로 이 안의 문제점도 ‘오로지 퀘벡주만옳 위한 해결책’이라는 첨 
이다. 그렇기에 미치호수 협정 체결의 실패률 둘러싼 논의는 카나다 
연방 내에서 쿼l백에 특별지￥l률 부여하는데 상당한 반대가 있옵올 분명 
히 해준다. 
한연 세 번재 선택안은 1980년 국민투표에 의해 어느 정도 불신임 받 
았던 퀘빽당이 제안한 주핀 연합론 souvereinty association이다. 이 
안옳 활성화하기 위해 퀘벡당은 주권연합 또는 비주권연합율 주장하였 
다. 이 안은 카나다의 열개 주충 아홉개 주로 카나다를 구성하고， 열번 
해 주인 퀘빽주는 경제척으로만 신카나다연방의 일원으로 포함하는 별 
개의 독립주로 취급하자는， 이른바 ‘두 공동체’의 형생융 주장한다. 그 
런데 퀘벡당은 EC처럼 경쩨척 연합율 이루기 천애 완견한 주권독랍이 
견제되어야 함옳 언급하면서 주핀연합이라는 낡은 개념옳 수쩡하려 했 




유럽공동체는 진쩡한 예가 되는 바. 이는 견세계에셔 가장 
부휴하고 가장 인구가 많온 공용시장올 형성하여 매우 상이 
한 주권국가들이 동거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주권연합안은 다니앨 라루치 Daniel Latouche가 묘사한 ·초국가 시나 
리오’와 비슷하다. 그에 의하면 ·초국가주의 supranationalism는 국가 
연합보다도 훨씬 급진척인데 이는 독립 튀 두 국가가 각자의 영토에셔 
완천한 주핀올 누리며 국제척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퀘 
빽의 입장에서 불 때 주권연합안은 그동안 오래 물어온 이충생 문제를 
직첩 다훌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타 지역에서 급속히 대두되는 
소수민촉척 천통과 카나다 내의 연방에 있는 주가 요구한 주명동원칙옳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내 번째 안은 클로드 러 앙 Claude Ryan의 영 항하에 퀘벡주 자유당이 
제일 먼저 벌의한 지방분핀척 연방제 decentralized feodalism이다. 이 
제도의 팔자는 더 많은 권한이 주에 힐당되어야 하고， 연방법과 주법율 
두 개의 독립된 법으로 인정해야 하며， 연방정부의 활동에 대한 주정부 
의 직접객인 영향력은 각 주가 임명한 정부간 협의체인 연방의회 
Federal Council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불 수 있는데， 이유는 마니토바 
Man i toba , 뉴 브푼스법 New Brunswick, 뉴펀률랜드 New Foundland, 프 
랭스 에두와르 아일밴드 Prince Edward 추가 현 위기의 해결책으로 지 
방분핀화률 받아들인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이 약한 주 
일수록 국가규범의 유지에 대한 어떠한 도천도， 또 연방정후 권한옳 
축소하려는 어떠한 경향에도 반대하는 융직임이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분권화가 사회보장제도률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놓아지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의 약화가 자신률의 주어1 부청척인 영향옳 
미철 것으로 판단한 이들 가난한 주의 반대에 의해서 이 안의 채택은 
어려옳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분핀화 안은 거대한 경제이억집단에 
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재챙척 부답옳 크게 안고 있는 연방정부의 구 
미에도 맞는 것 갈다. 또한 지방분핀화는 현 재정격자와 어마어마한 부 
채규모 챙산에 촉각올 모으고 있는 퀘벡주 경제인 사회에서도 지지를 
얻고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로빼르 부라싸의 상충구조 super structure 안 
으로서. 1991 년 I월 28일 제훌된 ‘퀘벡의 자유션랙’이라는 알레르 
Allaire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구조’ 라는 이륨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다. 그는 상원올 대신하여 ‘연방정부와 추정￥가 동시에 관여하는 영 
역에 실질객인 권한올 지닌 쌍방 쩡후간의 영구척인 협의회’를 셜치하 
자고 쩨의하며， 이훌 달생하기 위한 구체척인 수단으로 연방-주정부 간 
의 회의를 제도화할 것옳 쩌1안하였다. 그러한 연장 션상에서 알레르 보 
고셔는 연방정부의 범위를 혹소하고， 중요 핀한올 주정부로 이천할 것 
올 제안하고 있다. 연방정꽉는 국방， 입금의 명준화， 화폐쩡책과 관세 
및 부채관리에 대한 사법권올 후여받고. 주정부에는 노동. 천연자원， 
통신， 보건. 농업， 실업보첨， 지역개발， 에너지. 환경. 상공업， 언어， 
연구개발과 공공질서 및 입금보장 등에 대한 독자적인 사법핀융 부여하 
며. 인디언 문제， 조세 및 세입. 이민， 재정기관， 어업， 치안， 외교정 
책， 체신우청과 룡신 및 수송분야는 연방정부와 추정부의 공동사법권 
영역으로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상원의 폐지， 입안휠 신헌 
법의 준수여부훌 갑톡할 지방재판소의 썰립과 지역척으로 민갑한 충앙 
운행의 옐립도 권유하고 있다. 요컨대 유럽공동체의 모텔에서 착안한 
이러한 신구조폰은 한마디로 더 많은 책임옳 떠말기를 원하는 다른 주 
를 조정할 분만 아니라 퀘벡의 륙벌지위도 인쩡하는 것이다. 예상대로 
퀘빽은 주의 관심분야로 확인된 22개 항목에 대한 사법권올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러한 퀘빽의 요구를 률어주는 것은 불균형객 연방제 
가 카나다 내에셔 충요한 세력옳 장악하도혹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돼르 보고셔는 부칙조항에 퀘벡의 거후권옳 추가하여 수정.제안했 
다. 결국 퀘빽주 권리자유헌장이 신퀘벡헌법에 보장받옳 수 있도혹 하 
려는 논쟁이 이루어겼는데， 이 헌장올 쿼1빽 내에서 카나다 권리자유헌 
장보다 더육 낼리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 언급한 션택안률운 모든 사람이 현 헌법쩍 위기를 해결힐 수 있 
는 독창척인 사고를 찾으려 하기 때문얘 최근들어 첨차 복잡해졌으며， 
이러한 위대한 과쩨률 떠망은 밸랑제-캉포위원회도 검차 ‘반복되는 생 
각옳 위한 공챙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카나다 내에셔 확고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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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획득하기 위한 퀘벡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숙휠 
것이다. 
II I. 공존 : 대내외적 요인 
미치호수 협정의 실패로 인해 정치가의 입장과 카나다 국민의 입장은 
대체로 경색되었다. 현재의 치명척일 수 있는 헌법위기를 쉽게 해결힐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다. 퀘벡주가 어떻게 공식척으로 인정받올 
수 있는가 를 예상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며 1981 년의 막판에 협상에서 
제외된 불공명이 어떻게 시정휠 것인지 예혹해 보는 데에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말한 선택안의 실현가능성율 나 
름대로 측정해보기 위해， 권리자유헌장， 경제 및 재정상황， 그러고 무 
시해서는 안될 주요 정치가 연에서의 헌법기능적능력 동 대내외적 요인 
울 고려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권리자유헌장〉 
카나다 연방제룰 연구하는 사랍률에게 지난 30년은 퀘벡이 특별한 근 
거위에 만률어진 륙별제도 뿐만 아니라 자치핀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다른 주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헌법상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율 보여주는 기간이었다. 앞서 살며본 것처럼 카나다 연 
방제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서 퀘벡주 정부는 몇가지 법 
안올 채택했다. 정치척 역학관계률 변화시킨 것은 1982년도 헌법개정안 
에 카나다 핀리자유헌장이라는 비연방척 내용율 삽입한 것과 최근 채임 
스 멸로리 James Mal10ry가 표명한 다음과 같은 견해이다. 
각 주는 각자가 고유한 주로서의 핀리률 갖는다. 각각의 
주는 자신의 힘과 크기 또는 동질성 부족 여부에 관쩨없이 
연방제도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해석은 국가의 생존올 위협하는 최소한 두 가지 충롤과정옳 
확인 한 바 있는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에 의해 입증되었다. 태일 
러는 다융 두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1) 특별한 경우에는 헌장옳 다르게 해석해도 좋다는 의미훌 내포한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륙수사회로서의 퀘빽의 인쟁과 권 
리헌장사이의 갈퉁 
(2) 퀘빽이 요구하는 특별지위와 상충되는 각 주간의 명동성 문제 
륙별사회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퀘빽의 입장과 상충되는 권리자유헌 
장의 폰재， 또 계숙척으로 륙별지위률 요구하는 쿼1백과 상충되는 주명 
등의 원칙， 이 두 가지 요소는 현재의 헌법구조 안에서 현 헌법위기가 
해결되는 것옳 불가능하게 하며. 이에 퀘벡주민은 실질척인 행동안으로 
서 주권연합안이나 그외 다른 변수률 률고 나울 지도 모른다. 사실 퀘 
벡에 륙별지위률 부여하기률 제안하는 미치호수 협정안은 퀘벡외의 카 
나다인률에게는 지극히 봇마땅한 션택안이었고. 그 반면 쿼l빽 이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카나다인들이 영토척 특수성에 판계없이 동퉁한 대 
우를 받는 것으로 인정한 권리자유헌장 역시 불어권 혜빽인에게는 받아 
률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로드 러앙이 제안한 지방분 
핀화 모댈 역시. 몇가지 가치있는 해결책율 제시하고는 있지만 각 주에 
더 많은 책입옳 부여하는 한연， 퀘벡의 륙수성율 인정힐 것융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주를 만혹시키지는 못한다. 인곤한 주률은 이 
지방분권화가 연방정부률 약화시키고 각 지역과 국민 사이의 불명둥에 
대항해 싸울 여유를 거의 주지 못한다고 반대하였다. 한연 로빼르 부라 
싸의 상충구조 또는 신구조안운 모든 사랍올 실망시킬 위험이 있는 타 
협안이다. 쿼l빽 민축주의자률은 국회률 념어션 새로운 최고기구의 창쩔 
안애 지국히 못마땅해 하며.카나다로서도 이 새로훈 기구에 권위를 념 
겨줌으로써 권리자유헌장올 침해하도록 용인힐 것 같지는 않다. 카나다 
로서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션핵은 현상태의 유지인 것 겉으며. 이것 
의 결과로셔 쿼l빽이 행정객 차원의 륙별재량권융 부여받는다면， 이 또 
한 무시힐 만한 것온 아니다. 그러나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는 벨랑쩨­
창포위원회 환 아니라 카나다 자유당과 용레알 상공회. 후원회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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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빽연방주의자동맹의 대표자풀이 계속 비난해 올 것이다. 
〈경제상황〉 
재정제도갑은 경제척 사항은 권력분배에 대한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 
핵심분야가 될 것이다. 연방제 안은 모두 이검울 강조한 반면에 주권연 
합안은 연방정부가 연방제 내에셔 퀘벡주에 척합한 제도률 협상힐 의도 
가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농력이 없다고 보며， 이 때문에 오히려 
격자문제와 자산의 공유문제률 야기시킨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연방 
주의자와 주핀연합세력이 각기 어떠한 건의률 하든간에 이률 모두는 연 
방정부의 부채률 심각하게 고려해야 힐 것이다. 연방정부는 엄청난 척 
자률 부답하고 있어 퀘벡의 도견에 대웅힐 중요한 발의안올 내놓올 수 
없으며. 이러한 곤경운 연방정부가 퀘벡독립운동에 대항해 싸운 1980년 
당시보다 재정 척자가 더 누적된 만큼 심각하게 받아둘여져야 한다. 누 
척된 무역척자는 퀘벡과 카나다가 국제 채권국으로부터의 비난에서 벗 
어나 온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협력해야 할 사항이다. 결국 
퀘벡과 카나다는 이러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서로의 입장옳 신중하게 결 
정해야 하며， 경제사정은 현난국에 있어 중요한 역힐옳 할 것 갈다. 그 
러나 경제학자인 피에르 포르탱 Pierre Fortin은 다옵과 같이 언급했 
다. 
쿼l벡에서 진행된 헌법논쟁에서 더 많은 자치권옳 얻기 위 
한 운동률은 그것이 주의 명균 생활수준옳 져하시킬지도 모 
른다는 일반척 우려 때문에 항상 제한옳 받았다. 주요 논첨 
충 첫째는 퀘빽 경제가 내쩍으로 빈약하여 재정， 인력과 기 
슐의 대부분옳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두번째는 
헌법척 권한올 더 많이 차지하려는 퀘벡주의 일방척 운동은 
외부로부터 측각객인 무역보복올 불러온다는 것이며 세째는 
쿼l빽은 연방에 참여함해야만 실질척인 순경제 이익율 얻는다 
는 것이었다. 오늄낱 이 세가지 논첨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게 되었다. 
자신의 입장옳 증명하기 위해 포르탱운 이렇게 강조했다. 첫째， 퀘벡 
운 점차쩍으로 전용척 경쟁자인 온타리오주와의 생산성 격차률 옳였고， 
률째， 쿼l빽운 중요한 경쩨척 개혁옳 도입했는데， 재정분야의 규쩨완화 
를 시작으로 공공부분과 개인꽉문의 협조률 장려하고， 보다 경쟁척인 
초세쩨도훌 발견시켜 나간다는 점. 세째， 헌법논의에 경쩨계가 관여함 
으로써 퀘벡의 잠재척 독립에 신용율 준 첨과， 내째， 세계화의 추셰에 
있는 국쩨경제에 있어 무역보복은 권힐 만한 것이 못되며 가트 GATI협 
청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도전받옳 가능생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방정부의 척자가 너무 심하여 정부의 위기해결 농 
력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첨이다. 
혜빽 경제계는 카나다의 새로훈 일괄 법안올 요구하는 세력과 뭇하지 
않게 연합하여 미치호수협정율 찬성하는 측에 서게 됐다. 벨랑제-캉포 
위원회의 공챙회에서 경쩨계는 주에 권한옳 주는 지방분핀올 요구했다. 
경쩨계는 더 큰 이익옳 얻기 위해 정치척 안정율 추구하며， 이것이 지 
방분권옳 뭇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현 상태(현 연 
방쩨)의 유지훌 대부분의 경쩨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대부분의 경째인과 정치인운 연방정후훌 빈사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으며， 반면 새로운 국제 경제 체제내에서의 퀘벡의 위치는 폰경 
힐 만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에르 포르맹은 이렇게 말했 
다. 
세계화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국가가 국제조약옳 준수해야 
함에 따라 경쩌l영역이 정치영역율 휘어 념게 된다. 산업국가 
에 있어 얼인당 수입과 인구큐모의 상호연완성은 거의 영 
zer。애 가감다. 퀘빽의 경제 큐모는 실쩨 오스트리아， 밸기 
에， 댄마크， 핀한드， 뉴질핸드，노르쩨이， 스위스와 갚거나 
더 크며 스쩨땐보다 더 작지 않다. 
〈헌법의 기농과 정치〉 
청치는 정치이기에 쿼1빽과 카나다 간의 화해 가농생올 완션히 배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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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된다. 양촉 모두는 썽방 간의 토의률 새롭게 할 체면유지용 대 
책율 마련하려 할 것이다. 한동안 퀘벡민축주의자률은 도천율 받지 않 
았으나 연방주의 세력이 마지막 공세를 위해 재결집하고 있는 듯하다. 
연방주의자들은 벨랑제-캉포위원회에 제출된 설명서에 자주 나오는 두 
가지 충요한 측면 - 퀘벡이 보다 신축적인 체제 내에서 운용될 필요성 
과. 1970년대초 부라싸가 주장한 연방제를 연상시키는 경제에 근거한 
새로운 퀘빽-카나다 관계 - 율 률어 반격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들은 이것율 오히려 더 많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율 받아내려는 
퀘벡의 술수로 보고， 퀘벡의 요구에 굴북하지 말라고 연방정부에 더욱 
압력율 가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것이 재정적 지원율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문화적 요구라면 퀘벡에 대한 양보는 여타 카나다 
지역에서 용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연 멀루니 수상과 크레티앙은 국가규범과 보편성이 보장되는 한 주 
정부에 권력율 이양할 북척하에， 연방조직과 주조직 간의 새로운 권력 
분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1980년 퀘빽내 국민투 
표 토론 중에 이루어진 약속율 회상시키는 것으로， 주핀톡립론자들로부 
터 의심율 받아 왔다. 
신축적 연방제 Flexible Federalism에 입각한 이민문제에 관한 연 
방정부안의 협상은 퀘벡과 연방정부 사이의 왼만한 관계 유지률 위한 
정치척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민업 협상에 이어 퀘벡은 연방정부 
와 주가 공유하고 있는 사법권영역에서 연방정부가 손율 웰 것과， 카나 
다 보건법，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 실업보험과 노동력 훈련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율 주정부로 념겨달라고 연방정부에 강력하게 압력올 가했 
다. 퀘벡의 전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듯이 보이는데， 하나는 
알레르 보고서와 벨랑제-캉포위원회률 풍해 기본적인 변화를 제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연방정부와 퀘벡이 혜벡주민에게 체제내에서 신축생올 
보여줄 수 있는 협상 체결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연으로는 어땐 체면유지용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퀘벡은 연방체제의 균형율 유지하는 한 다른 주 
도 얻올 수 있는 일종의 이톡올 얻고 있다는 인상올 률 것이며. 연방정 
부는 부분척으로 재정농력의 부록 때문에 연방챙부의 몇몇 책임소판사 
항율 주정부에 념겨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더 나아가 헌법조례 
(1867)하에서 연방정부가 퀘빽주 사법핀올 존중해야 한다는 르미야르 
Remillard의 주장을 이행할 것이며， 연방청부는 반드시 추정부 관힐 영 
역올 침해할 수 있는 재정권 사용올 중단해야 한다는 것울 의미한다. 
연방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객 긴장갑옳 고려한다면， 연방정부가 사회복 
지정책에서 점차적으로 손율 떼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은 놀라운 일이 아 
니다. 연방정부가 1990년대 후반기까지 국립보건제도에 대한 투자를 점 
차 줄여나가 아주 없애버리려고 계획했다는 쩔도 있다. 따라서 연방정 
부는 중대한 헌법개정율 취할 의도가 있옵율 암시해 줌과 동시에 척자 
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정책분야에서 손율 펠 수도 있으며， 개혁율 
수행할 첫 단계로서 주정부간애 무역 장벽의 제거률 요구하는 벌후니 
수상과 자유당 당수인 크레티앙은 이미 그 토대 준비에 여넘이 없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입장에 대해 퀘벡은 신중으로서 답할 것이다. 
결론 
미치호수 협정 체결의 실패는 개인핀리와 집단목표 모두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정치 져l도의 형생이 절박함율 예시해준다. 카나다가 다원객 
사회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축소주의척 방식으로 연방제에 캡근하려는 
태도률 축시 중단힐 필요가 있다. 균형척 연방제 대신에 1979년에 이미 
페맹-로바르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것과 갑은 불균형적 연방쩨롤 수용하 
는 입장에서 보다 관대한 연방제를 고려함이 필요하다. 퀘빽주가 수용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최소한 불균형척 연방제률 인정하도륙 하는 충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장문화가 카나다 내에서 
점첨 세력올 확장하고 있기에 불균형적 연방제는 엽게 이루어지지 않 
올 것이다. 
카나다의 미래는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는대. 그 충에셔도 지도자의 
문재 해결능력， 퀘빽의 특별지위를 인청하려는 의지는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다옵에 얼거한 여러 요인 때 
문에 원만한 해결방안옳 찾아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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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앨리트 중심척이헌 최고 각료회의의 급격한 소멸 
- 개혁당과 퀘벡주민 불록 Bloc Qubecois 갚은 지역불륙의 대두로 복 
잡해진 주요 정당과 같은 천롱객 대의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 
- 퀘벡주의 문화척 불안정에 의해 복잡해진 카나다 영어핀 내의 권리 
자유헌장에 대한 급속한 믿융 
- 1970년대부터 검차 두드러진 지지률 받고 있는 주명풍개넘 
이 모든 요인이 결합되어 퀘벡율 륙수사회로 인정하는 것율 어렵게 
만들고 현위기의 해결올 불가능하게 하고있다. 우션 퀘벡은 스스로률 
다른 주와 동둥한 주로 규정짓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옳 것이다. 둘째， 
혜빽은 권리헌장이 퀘벡주 의회의 우월성옳 손상시키는 사실옳 인정힐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불어률 사용하는 유일한 주인 퀘 
벡이 영어를 사용하는 카나다인이 북미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질척인 불 
어권 사회인 퀘벡의 운명옳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용납힐 수 없는 것이 
다. 1981 년의 헌법조례훌 채택하게 됐올 때 퀘벡의 천롱객인 거부권이 
카나다애 의해 취소됐고 이제까지 그에 대한 어헌 개선책도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카나다 갑은 국가가 1981 년의 헌 
법조혜라는 가장 상정객인 문서에 필요한 동의률 인구가 두 번째로 많 
운 퀘빽주에서 얼올 수 없었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1981 년 헌법조례 
의 합법생이 의심받게 된 것은 퀘벡이 카나다에셔 프랑스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단셔는 핀리자유헌 
장이 의회의 우위생옳 악화시켜 결국 얘외조항이 퀘빽으로 하여급 륙수 
생격올 보호힐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 과쟁에서 
카나다 의회는 인디언. 여성， 소수민혹 사회 및 비슷한 단체와 갑은 지 
역성애 바탕융 두지 않는 문쩨에도 보다 민감하게 반용힐 수 있게 되고 
션거구민에게는 책임올 멀 갖게 되었다. 
카나다에는 미래에 중대한 영향옳 끼월 수 있는 여러가지 난쩨가 여 
천히 폰재한다. 첫째는 카나다 권리자유헌장에 지역척 해결방법옳 찾기 
위해 쿼l빽의 륙수지￥l훌 답당힐 청치쩨도훌 만드는 정치지도자의 농력 
이다. 두번째는 여러 지역에서 곧 션거가 있율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는 보연척 진리훌 강조하는 연방제 대신에 각 주 
의 륙수생옳 육성하는 연방제를 더 수용하도룩 퀘벡 이외 지역의 카나 
다인률융 고무하는 분위기률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침체 
는 자신의 주장만옳 내세우는 퀘벡이 어려옴에 처하도혹 만옳으로서 
퀘벡으로 하여금 차후에 현실적이고도 논리척 조치률 휘하도록 할 수도 
있율 것이다. 
퀘벡의 륙별지위와 헌법적 거부핀의 요구를 받아률이지 못하면 카나 
다률 풀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갈지도 모르며. 따라서 카나다는 이 
러한 문제률 야기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가치체계률 중심으로 재 
조직될지도 모른다. 결국 카나다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션핵은. 퀘벡 
주 내의 영어권율 포함한 카나다 영어핀 주민은 권리자유헌장옳 중심으 
로 공동의 가치를 규정하고. 퀘벡은 자신의 길옳 가도륙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주장이 갈수륙 지지률 얻고 있다. 만일 이와 갈은 결론에 도 
달한다면 퀘벡과 카나다는 벨랑제-캉포위원회가 권고하는 경제척 연대 
률 지숙힐 방법율 찾아야 하며 정치적 미묘함올 뛰어념어 경제적 단결 
율 촉구해야 한다. 
예률 률면 이러한 경제적 단결은 무역， 금융정책 또는 재정정책올 규 
제힐 초국가척 조직의 설립율 위한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쌍무척 제 
도률 통해 달생될 수 있다. 경제척 단결조칙율 만드는 것은 현 위기률 
누그러뜨럴 수 있는 잠재력옳 배양하는 것이다. 퀘벡의 헌법-정치쩍 미 
래에 대해 벨랑제-캉포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대두하든지 간에 분명 
한 것은 이 위원회는 퀘벡문제를 퀘빽과 카나다 양측에 이억이 되는 경 
제척 과업으로 접근하는 한편， 정치· 경제척으로 각기 자치영역올 형생 
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첨이다. 어헌 의미에서 퀘벡에 있어서의 
멜항제-캉포위왼회는 세계화와 ‘기능척’연방제률 새로운 목척으로 삼고 
자 하는 맥도날드 Macdonald 위원회와 톡갈은 의미률 지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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